
AI 활용 교육 사례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데이터로 직접 그리는 정규분포
슬라이드로 ‘왜 종 모양인가’를 보고, 워크벤치로 학생이 공공데이터를 직접 탐구하다

과목 · 확률과 통계 단원 · 정규분포 제작 도구 · AI(Claude) 형태 · 단일 HTML(설치 불필요)

바로 보기(웹 링크)   https://bluenet0011-star.github.io/normal-dist/  — 설치 없이 링크 접속 또는 HTML 파일

실행만으로 즉시 사용

고등학교 ‘정규분포’ 단원을 위해, 개념을 눈으로 보여 주는 수업 슬라이드와 학생이 실제 데이터로 직접 탐구하는

워크벤치를 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AI(Claude)와 자연어 대화만으로

제작했으며, 결과물은 모두 단일 HTML이라 누구나 링크나 파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설계의 한 문장

“보여 주는 것은 도구가 하고, 판단과 계산은 학생이 한다.” — 도구는 항상 올바른 그림(분포·넓이·위치)을 보여

주되, 정답을 대신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학생은 직접 데이터를 고르고, 손으로 계산하고, 표를 읽고, 해석을 글로

남깁니다.

정규분포 단원에서 학생들은 흔히 공식 암기와 표 읽기에 머무릅니다. ‘왜 자연·사회 현상이 종 모양을 띠는가’, ‘확률

은 왜 곡선 아래 넓이인가’, ‘표준화가 무엇을 하는가’를 체감하지 못한 채 계산 절차만 따라가기 쉽습니다. 수행평가

또한 정형화되어, 학생이 자기 관심에서 출발해 탐구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왜’를 애니

메이션으로 보여 주는 수업 자료와 학생이 실제 공공데이터로 직접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완성하는 탐구·평가 도구를

함께, 교사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왜 종 모양이 되는가’에서 출발해 표준정규분포표 읽기까지, 개념을 순서대로 ‘보이게’ 설계한 약 20장의 슬라이드

입니다. 모든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학생이 직접 값을 바꿔 보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다루는 개념 흐름

1.  기획 배경

2.  수업 자료 — 정규분포 슬라이드

동전 던지기·골턴보드 애니메이션으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모이는 과정▪

정규분포의 표기 N(m, σ²)와 평균 m(중심)·표준편차 σ(퍼짐)의 의미▪

넓이 = 확률, 평균에서 ±1·2·3σ 안에 모이는 비율(68·95·99.7)▪

표준정규분포 N(0, 1)과 표준화, 표준정규분포표 읽기,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슬라이드] 골턴보드 — 구슬이 못마다 좌우 ½ 확률로 갈리며 쌓이면, 우연이 모여 가운데가 가장 높은 종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

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 줍니다. (이항분포 → 정규분포)

[슬라이드] 넓이 = 확률 — 기준선 x를 움직이면 색칠된 넓이와 P(X ≤ x) 값이 함께 변합니다. ‘확률은 곡선 아래의 넓이’라는 핵

심을 직접 보며 이해합니다.



[슬라이드] 표준정규분포표 읽는 법 — 표가 주는 단 하나의 값 P(0 ≤ Z ≤ z)에서 다섯 가지 확률 유형을 만들어 내는 원리를 색

칠로 익힙니다.

[슬라이드] 실제 표준정규분포표 — 행(소수 첫째 자리)과 열(둘째 자리)이 만나는 칸을 클릭하면 값을 읽어 줍니다. 학생이 표를

‘찾는’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배운 개념을, 학생이 자기 관심 분야의 실제 공공데이터(KOSIS·OECD 등)로 직접 확인하는 7단계

탐구 도구입니다. 데이터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학생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3.  탐구 활동 — 정규분포 탐구 워크벤치



단계 학생이 하는 일

0 · 생각 열기 ‘서로 다른 현상이 왜 모두 종 모양일까?’ 질문으로 출발

1 · 데이터 준비 관심 분야의 두 지표를 담은 데이터를 올리고(또는 연습용 사용) 관심 대상을 고름

2 · 분포 관찰 히스토그램에 정규곡선을 겹쳐 보며 정규성 판단, σ를 바꿔 모양 변화 관찰

3 · 직접 계산 무작위 표본을 뽑아 평균·분산·표준편차를 손으로 계산하고 전체와 비교

4 · 표준화·확률 Z를 직접 구하고 표준정규분포표로 확률을 읽어 ‘확률 = 넓이’를 확인

5 · 두 지표 비교 두 지표의 Z 점수로 관심 대상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

6 · 결론·보고서 탐구 기록을 정리하면 보고서(.docx)가 자동 생성

[워크벤치 STEP 2] 분포 관찰 — 두 지표의 히스토그램에 같은 평균·표준편차의 정규곡선을 겹쳐 정규성을 판단합니다. ‘정규분

포로 보기 어려운 모양’ 예시도 함께 제공합니다.



[워크벤치 STEP 4] 표준화·확률 — 학생이 Z를 직접 구하고 표에서 확률을 읽어 입력하면, 도구가 그만큼을 곡선 아래 넓이로 색

칠해 보여 주고 실제 데이터 비율과 비교합니다.



[워크벤치 STEP 5] 두 지표 비교 — 관심 대상의 두 지표를 Z 점수(σ 단위)로 환산해, ‘어느 쪽에서 더 앞서는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합니다.

자동 생성되는 탐구 보고서(.docx)

학생 활동이 끝나면 편집 가능한 Word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개요, 히스토그램·정규곡선,

직접 계산값과 전체값 비교, 표준화·확률, 두 지표 Z 비교, 단계별 탐구 기록이 한 문서로 정리됩니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표가 일부만 발췌되어 문서가 가벼워지고, 통계량은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쓰지 않고, AI에게 교육적 의도를 자연어로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생성·수정하

여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AI를 ‘코드를 대신 써 주는 도구’가 아니라 ‘수업 설계 파트너’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4.  AI(Claude) 활용 방식과 설계 원칙

교육 흐름을 함께 설계 — 슬라이드(개념 설명)와 워크벤치(학생 탐구)를 하나의 학습 흐름으로 연결▪

‘보여 주되 답하지 않는’ 원칙을 일관되게 구현 — 도구는 분포·넓이·위치를 시각화하지만 정답·점수는 학생 몫▪



슬라이드로 ‘왜 종 모양인지’를 눈으로 본 뒤 워크벤치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니, 학생들이 정규분포를 암기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도구’로 경험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표 읽기’가 워크벤치의 ‘확률 계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개념 → 실습 → 평가가 하나로 연결되고,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어 교사의 평가 부담도 줄어듭니다.

웹 링크   https://bluenet0011-star.github.io/normal-dist/  ·  첨부 파일   정규분포_탐구_워크벤치.html · 정규분

포_수업_슬라이드.html

데이터로 직접 그리는 정규분포 — 정규분포 수업·탐구 패키지 · 본 문서의 모든 화면은 실제 프로그램 캡처입니다.

현장 요구를 즉시 반영 — 자동 저장(이어서 작성), 보고서 자동 생성, 한글 문서 호환 등 수업 운영 기능을 대화로

추가

▪

안전한 설계 — 데이터는 외부 전송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개인정보에 안전▪

5.  수업에서의 변화 · 재현성 · 확장성

재현성 —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자연어 대화만으로 제작.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확장성 — 워크벤치는 ‘개체명·지표1·지표2’ 양식만 바꾸면 어떤 교과·주제에도 응용됩니다.▪

접근성 — 모든 산출물이 단일 HTML. 설치·로그인 없이 링크 접속 또는 파일 실행만으로 동작합니다.▪


